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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불청년작가협회 AJAC 41주년 기념 
정기전 <Parallaxe> 개최

-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젊은 한국 작가들의 작품 대거 소개

  주프랑스한국문화원(원장 이일열, 이하 문화원)은 재불청년작가협회 

AJAC의 41번째 정기전 « PARALLAXE(시차) »를 오는 9월 4일부터 14일까지 

SEE Galerie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. 동 전시에서는 협회 활동의 중심을 

이루는 작가들의 지난 1년간의 성장과 협회 활동을 선보일 예정이다.

PARALLAXE(시차)는 변화라는 뜻의 그리스어 PARALLAXIS에서 파생한 용어

로 16세기에 학문에서 단어의 사용이 처음 발견된다. 천문학에서는 관측

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관측 대상의 방향 차이를 말한다. 관측하는 

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 사물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. 그래서 심리학에서

는 이를 주관성의 수정이라고도 하며 동일한 현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

의미하게 된다. 인간은 사물, 자연, 문화, 사회 더 나아가 우주를 대상으

로 바라보는 인식의 주체로서, 그들과의 상호작용으로 내재적이고 외재적

인 질서의 관계성을 발전시키며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.

예술 작품은 우리가 처한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고정된 시각을 깨고 

새로운 관 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. 그것의 연장선으로 현재의 사

회, 문화, 경제적 현실에서의 새로운 관점이란 무엇인가? 드러나면서 드

러나지 않은 존재를 보게 하고, 관객 스스로 지각하고 기호화 하여 해석

할 수 있는 행위의 주체가 되게 하는 예술, 즉 PARALLAXE를 보여주는 것

이 될 것이다.

이번 전시는 회화, 평면, 설치, 사진, 영상 등 현대 미술이 구현해 온 다

양한 매체를 통해 익숙하면서도 알 수 없는 미묘한 뉘앙스를 관객 스스로 



참여하여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한다. 전시에 참여하는 26 명의 젊은 예

술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에서 수학하고, 두 나라를 횡단하며 활동하는 공

통점이 있다. 두 나라에서 가진 감각적이고 지적인 체험과 예술 탐험을 

바탕으로 여는 그들 만의 현대 미술은 그대로 하나의 장르 그 자체가 될 

것이다.

※ 재불청년작가협회

1983년 창설된 재불청년작가협회 AJAC은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젊은 한국 작가들

의 순수미술단체이다. 매년 정회원 작가들을 중심으로 개최하는 정기전과 프랑스 또

는 해외에서의 다양한 전시를 통해 회원 작가와 세계 각지에서 온 예술가들 간의 

정보 공유와 나눔, 교류를 지향하고 있다.

※ 참여 작가:

강서영, 김수경, 김재영, 김지나, 김하은, 드미래, 박서빈, 박혜정, 배보미, 배승주, 

선우윤, 손지영, 신민서, 안대석, 우채연, 윤미지, 이마레, 이만욱, 이승환, 이혜원, 

임효진, 지온, 최수민, 허수연, 홍보라, 홍성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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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<K-북 전시> 공식 포스터 / 

한국출판산업진흥원 제공

▲ <한국문학으로의 초대> 공식 포스터 / 

한국문학번역원 제공


